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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Research confirm s that healthful benefits accrued w hen peop le connect w ith  nature and insect by view ing and inter-

actin g  w ith  th em . In se ct rearin g  is e asy, re latively in exp en sive , an d  can  b reed  sm all sp ace. Th is stu d y a im ed  to  

in vestig ate  th e p h ysio lo g ical e ffects o f an im al assisted  activity u sin g  in sect(O rien tal g ard e n  cricke t) w ith  d ie ts an d  

a rearing m anual. The group of insect activity w hose ages ranged from  65 to 82 years old that attending a com m un -

ity center in  D aegu, Korea, w ere enrolled in  the study betw een A pril and M ay 2014. The collected data w as analyzed

using  q ualitative analysis. Q ualitative study is utilized  to  explore  m ental m odels, an d their lin gu istic, affective , co gn i-

tive , so cia l an d  cu ltu ra l sig n ifican ce . Th e  re su lt sh o w ed  th at p e o p le-in se ct in teractio n s p ro m o te w ell b e in g  o f th e

eld e rs, an d  th e im p o rtan t asp e ct o f in se ct activity  aid s in  im p ro vem en ts in  th eir so cial, em o tio n al an d  co g n itive

fu n ctio n in g  w h ich  w ere  en h an cin g  life  satisfactio n , red u cin g  lo n elin e ss an d  in creasin g  activities o f d aily  life .

Ke y w o rd s: oriental garden crickets, insect experience, psychological healing effect, elderly

1. 서 론

최근 농업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변화와 더불어 농업은 생산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능들도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농업과 

농촌 자원에 다양한 기능적 요소를 가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치유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으

로 주목받고 있으며(홍지영 & 이병오, 2016), 농촌경관 및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회적 농업형태가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Hassink & Dijk, 2006). 일반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치유를 위한 활동이 더욱 각광 받고 있는데(Hassink, 

Zwartbol, Agricola, Elings & Thissen, 2007), 국내 농업에서도 치

유를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서 국민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

할로 주목하고 있다(김기용, 김경미 & 이상미, 2017).

국내⋅외에서 치유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숲치유(김윤희, 

2016; 박선아⋅이명우, 2016), 산림치유(박석희 등, 2017; 장철순 

& 구창덕, 2017), 원예 치유(박광식 & 정상규, 2015; 임흥수, 

2017), 동물매개치유(김원, 마영남 & 신학진, 2013; 김태경 & 김

용미, 2016; 문영희 & 김효정, 2011; Charnetsky, Riggers & Bren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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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Melson, 2003; Raina, et al., 1999; Walsh, 2009; Wells, 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돌보기 또는 반려동물과

의 상호작용으로 혈압강하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등의 신체건

강 및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구명되었을 

뿐 아니라 치료용도로도 확대되고 있다(Beck, 2006; Charnetsky, et 

al., 2004; Walsh, 2009).

동물매개치유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은 입원한 어린이의 회복

을 촉진하고(Kaminsky, Pellino & Wish, 2002), 에이즈 환자의 우

울증을 완화하며(Siegel, Angulo, Detels, Wesch & Mullen, 1999), 

아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Melson, 2003). 

특히 노인에게는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신체활

동 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며, 우울한 증상을 줄이는 등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un, Johoson & McCabe, 2006; Colombo, 

et al., 2006; Raina, et al., 1999).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로, 2017

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7.09.26.).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성 질환 중 발병률이 가장 높

은 치매 질환의 경우에는 2016년에는 430,239명으로, 2012년 대

비 6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연령

별로 느끼는 주관적 행복에 대한 인식 또한 노년이 될수록 떨어

지고 있으며, 60대 이상일 때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통계청, 2017). 이처럼 노년기는 신체 및 심리적인 측면에

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년기에서 

정신 건강의 소홀은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

라서 노인들의 정서적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치유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물매개치유(Animal Assisted Therapy, AAT)는 일정한 훈련

을 받은 반려동물(매개동물)과 사람 사이의 매개활동을 통해 인

지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발달과 적응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안

제국 등, 2007). 최근 들어 동물을 매개로 하여 다른 둘 사이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교감해 사람이 치유를 받는

다는 의미에서 ‘동물매개치유’에서 ‘동물교감치유’라는 용어로 바

꿀 것을 제안하였으며(농촌진흥청, 2018), 그 주요 대상으로는 개, 

고양이, 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동물의 한 무리지만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면서 상

대적인 몸 크기가 작은 곤충들을 정서적으로 이용해 온 인류 역

사는 매우 길다(박해철 등, 2016). 특히, 곤충들을 돌보는데 공간 

제약이 거의 없으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체험활동을 통한 곤충의 이용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박해철 등, 2013). 이를 바탕으로 곤충을 이용한 체험활동 및 이

를 이용한 치유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현 등(2013; 2014)의 연구와 노인을 대상

으로 한 Ko, et al. (2015)와 Yang (2016)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량적 접근방법에 의한 기존 연구들은 개개인의 심리

적 변화와 치유 효과에 대한 상세한 의미를 밝혀내는 것에는 한

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노인들이 곤충 

돌보기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곤충체험의 긍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느끼고 드러내고 있는 지를 실제 생활 속 언어들을 중심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문화에서 곤

충소리를 통한 치유적 의미가 있었던 왕귀뚜라미(Oriental garden 

cricket=Teleogryllus emma)를 이용하여, 곤충체험에 대한 노인의 

심리치유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체험이론

Pine & Gilmore (1998)는 체험요인을 교육(education), 일탈

(escapist), 심미(esthetic), 오락(entertainment)의 4개 영역(4Es)으

로 제시하며, 개인의 참여 정도와 환경 시설 정도의 두 차원에 

따라 적극적 참여와 수동적 참여, 흡수와 몰입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체험이론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축제에서의 체

험요소(송학준, 최영준 & 이충기, 2011; 한숙영 & 엄서호, 2005), 

테마파크의 체험요소(하동현, 2009), 뮤직페스티벌과 박물관에서

의 체험요소(Mehmetoglu & Engen, 2011), 영화의 체험요소(이재

석, 송학준 & 이충기, 2011), 호텔상품의 체험요소(김지희, 김화진 

& 한진수, 2010)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영역의 체험요소에 적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험이 상품화된 농촌관광에 

있어서는 오감(五感)을 자극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이 개발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관광형태보다는 체험적인 요소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최영덕, 정대영 & 윤지환, 2014). 

Pine & Gilmore의 체험이론이 농촌체험의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후석(2015)은 농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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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을 사례로 Pine & Gilmore의 체험요소를 도출하고, 체험요소별

로 만족과 지각된 가치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농촌체험도 ‘교육’, ‘일탈’, ‘심미’, ‘오락’ 의 체험요인에 적용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들 4개의 요인들이 모두 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서 4개의 체험요인들을 적절히 조합하되, ‘오락’과 ‘일탈’ 요소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경희 & 이선민(2016)에 따르면 농촌체험에서 4가지 체험요

소는 오락체험, 심미체험, 교육체험의 순으로 방문객의 지각된 가

치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가치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이들 3가지 체험요소들을 높게 인식할수록 농촌

체험에 대한 체험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협소하고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체험

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프로그램

들이 동질화 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윤희정, 2008). 따라서 차별

성 없는 유사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을 개발하려는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각 마

을마다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보다는 양적으로 체험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한송희, 손진관, 최윤지 & 윤유식, 2015). 이

에 곤충을 이용한 자원은 농촌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에서 간과했

던 새로운 콘텐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곤충체험이 

참여자들의 감정변화와 심리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Pine 

& Gilmore의 4개의 체험영역에도 적용이 되는지, ‘왕귀뚜라미’란 

종을 이용하여 노인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2. 치유활동의 효과

농촌의 경관 및 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은 동물의 사용에 국

한하지 않고, 숲이나 식물, 정원 등의 경관의 효과도 포함된다

(Hassink & Dijk, 2006). 치유효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단순

히 자연을 접하는 것 보다는 자연을 인지하고 관찰하는 것에서 

더 큰 치유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Kaplan & Kaplan, 1989).

치유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치유농업은 다기능적 농

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과 지역사회 기반 건강치유

(community-based health care)의 두 가지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

며(정순진 등, 2016), 치유활동에 참여하는 농장의 수는 상대적으

로 작아도, 농장의 연간 매출에 대한 치유활동의 기여도는 큰 편

으로 전망이 긍정적이다(Hassink., et al, 2007). 산림분야에서는 

주로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의 비교, 숲체험 사전/사후 비교, 자연

경관의 조망 여부 비교 등에 따른 치유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박선아 & 이명우, 2016).

박선아, 정문선 & 이명우(2015)는 숲치유와 원예치유의 효과

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숲치유는 자연 속 숲의 다양한 환경요

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비 통제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원예치유는 실⋅내외 

활동이 겸해서 이루어지긴 하나 비교적 실내에서 식물과 자연물

을 활용하여 원예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환경 속에서 이

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치유효과에 있어서는 숲치유와 원예치

유 모두 생리적,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특히 스

트레스 완화에는 숲치유가 더 적합하고, 심리적 우울감 감소에는 

원예치유가 효과적이라 주장하였다. 

동물을 이용한 치유효과 연구로 Raina, et al (1999)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노인 995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노인들의 신체 및 심리적 건

강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조

사가 수행되었는데, 1년 간격으로 2차 전화인터뷰가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은 노인들의 신체

활동 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켰으며,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웰

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fanini, Bigalli, & Tani (2016)는 이탈리아 어린이 병동에 입

원한 청소년(6-17세)집단의 부모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

구에서, 반려동물을 이용한 치료집단(20명)이 표준 치료제를 이

용한 집단(20명)에 비해, 스트레스 반응도가 낮아지는 기간이 짧

고, 감정표현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기술(치료 준수 및 치료 수

용력)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Caprilli & 

Messeri (2006)의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아동병원의 아이들(5-6세)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려동물(개)과의 교감활동에 대한 행동척

도와 그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개와 놀고 난 뒤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인 그림으로 묘사하였고, 부모들의 94%와 

병원직원의 92%가 애완동물이 자녀(아동)에게 도움이 된다고 긍

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성현 등(2013)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완학습곤충 5종(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귀뚜라미)을 이용한 곤충체험프

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방과 후 

과학실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치유효과는 심리진단 변수인 ‘자

아존중감’과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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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분석방법 연구결과

김성현, 김소윤, 김남정, 박종빈, 최
원호, & 김옥진(2013)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학생 51명

대응표본 t-test
애완학습곤충 종을 이용한 곤충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청
소년의 심리요인 중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성현, 김소윤, 박해철, 박인균, 박
관호, 김남정, & 김옥진(2014)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학생 (4학년/6학년)

요인분석
ANOVA

곤충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청소년의 심리요인 중 자아존
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Raina, P., Toews, W. D., Bonnett, 
B., Woodward, C., & Abernathy, T. 
(1999)

캐나다 온타리오주 거주 
65세 이상 995명

회귀분석
카이제곱검정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노인들의 신체활동 수준
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 미침

Ko, H. J., Youn, C. H., Kim, S. H., 
& Kim, S. Y.(2015)

대구시 65세 이상 88명
카이제곱검정
ANCOVA

노인성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가 유의한 수
준에서 감소하여, 애완곤충을 이용한 곤충교감활동이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Yang, M. J.(2016) 대구시 65세 이상 13명
전력스펙트럼밀도를 
이용한 분석(fMRI) 

fMRI 영상촬영 결과, 애완곤충을 돌보는 것은 노인의 우울증, 인
지기능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표 1> 교감치유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김성현 등(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시

간을 이용하여 애완학습곤충 종을 이용한 곤충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사회성’,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향상된 반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곤충체험프로그램이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

체를 학업의 연장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Ko, et al (2015)와 Yang (2016)

이 대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애완곤충

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먼저 Ko,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애완곤충을 돌본 집단

에서 노인성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가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으며, 애완곤충을 이용한 체험활동은 노인들

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Yang 

(2016)에 의하면, 애완곤충을 돌본 그룹과 그렇지 않은 대조그룹에 

대해 fMRI를 촬영하여 전력스펙트럼밀도(Power spectrum density)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완곤충을 기르고 돌본 그룹에서는 우울

증, 인지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종합해보면 동물이나 곤충교감체험을 통한 치유효과는 대

부분 정서적 요인 및 신체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구시에 위치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하였다. 참가자 모집은 사전에 

복지관 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안내

문을 공고하였고, 희망자들이 복지관 내 강당에 모인 상태에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

구 수행기간 중에도 본인 희망 시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안

내하였다. 

모집기간 내에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56명이며, 이후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 중도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곤충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중도 탈락된 인원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곤충 기르기 과정을 완료한 참여자는 총 40명이었다.

참여 그룹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연령은 71.7세이

고, 성별은 여성이 34명(85%), 남성 6명(15%)으로 주로 여성이 

많았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7명(58.7%)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가 11명(23.9%)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는 참가자 모두 사회복지관이 소재한 대구지역 거주자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되었고, 

자료의 수집은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중 매주 1회씩, 참가자 전원

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자유대화 형식의 심층인터뷰로 진행되었

다. 각 개인당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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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곤충을 전공한 전문 연구원과 관련 교

육을 받은 연구원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곤충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을 해결함으로써 곤충 기르기 과정

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

치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목적이었다. 심층 인터뷰의 경우에

는 조사자와 참여자간에 신뢰감과 친밀감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

다(Creswell, 2012). 본 조사를 담당한 연구원들은 이미 사전 설명

회를 통한 참여자 모집 및 사육법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왕귀뚜라미 기르기 매뉴얼과 사육키트를 직접 제공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참여집단의 구성원과는 라포가 형

성되어 보다 쉽게 이야기를 이어가며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전화통화를 통해 참가자들은 곤충 기르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나 다양한 문제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의 이

야기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곤충

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의 변화와 심리에 대해서도 충분

히 설명할 수 있었다. 자료의 분석은 인터뷰 과정에서 수집된 내

용을 토대로 전사 작업 과정을 거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탐

색적 연구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곤충체험의 심리치유효과를 검증

하고자, 질문의 범위가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된 반구조화 심층

면접이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된 내용을 반복적인 숙

독을 통해 곤충체험활동을 통한 심리치유효과와 관련이 있는 내

용으로 폭넓게 분류하였다. 다음 과정에서는 나타난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 등을 대상으로 공통된 요인을 발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

을 중심으로 자료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3개

의 핵심주제들로 범주화하였다. 드러난 핵심주제는 첫째, 인지 영

역의 효과와 둘째, 정서 영역의 효과, 셋째 사회 영역의 효과이다. 

각 단계별 분석은 연구자들의 상호 분석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

으며,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응답자의 표현방식

에 근거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지영역의 효과

곤충체험의 치유효과 가운데 인지적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는 

왕귀뚜라미를 돌보는 방법 및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주로 문제해

결 능력, 응용능력, 수행능력, 관찰행동, 학습행동 등으로 나타났다.

1) 돌보기 과정의 수행능력

곤충을 돌보기로 한 참여그룹은 각 개인당 왕귀뚜라미 약충 

및 성충 각 5마리씩을 제공받아, 주어진 일정대로 일련의 행위들

을 수행하면서 교감활동을 하게 하였다. 각 개인들은 연구가 수

행되는 8주 동안 왕귀뚜라미에게 매일 물과 먹이를 제공해야 하

고, 귀뚜라미 집 안에 비치된 인조 잎을 닦거나, 사육통 전체도 

청소해야 한다. 특히 성충인 왕귀뚜라미가 산란할 것을 대비하여, 

개인당 2개씩 제공된 산란매트(오아시스)도 정해진 날짜에 사육

통(케이지)안에 넣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참여 그룹의 평균 연령이 71.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

고,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왕귀뚜라

미 돌보기 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곤충 돌보기에 

대한 사전교육과 함께 제공된 매뉴얼 및 미션 달력을 통해 참여

그룹이 수행해야 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곤충 돌보기 과정을 통해 인지적 측면에서 수행능력에 

문제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거 예전에는 집이랑 풀숲에서 많이 보고 소리도 

듣던 건데, 처음엔 이걸 집에서 어찌 키우나 싶어 걱정

했는데 막상 해보니 키우는 건 어렵지 않더라. 

지금도 거실에서 잘 크고 있다. 밤에 운다던데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건지, 통을 멀리 놔서 못 듣는 

건지 소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다른 거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 거기서 나눠준 책에 있는 글자 대로, 

쓰여진대로 보고 따라하니까 쉽더라. 먹이 잘 주고 

잘 키우고 있다“(여, 66세)

“처음에 가져오자마자 한 마리 죽더니 나머지는 

괜찮다. 잘 크고 있다. 특별히 거슬리거나 하지 않고, 

냄새도 별로 안 나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 거기서 

시킨 대로 해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더라. 잘 크고 있다. 

달력에랑 써 있는 거 보고, 잘 따라서 잘 키우고 있다”

(여, 65세)

“먹이도 잘 먹고 잘 크고 있다. 매일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 보라고 준 책도 있고 해서 읽어보면 알겠어서, 

어려운 것 하나도 없더라. 매일 매일 정성껏 돌보면서 

잘 키우고 있다”(여,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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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거 재밌더라. 내 꺼는 잘 울고 잘 크고 

있다. 먹는 거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봐 가면서 주면 

되니까 어려운 것도 없다. 어제는 오아시스도 넣어줬

다”(여, 72세)

2) 문제 해결 및 응용 능력

왕귀뚜라미 돌보기 과정을 위해 기본적인 먹이로 밀기울과 어

분이 섞여 있는 가루 형태의 먹이를 제공하였고, 제공된 매뉴얼

에서는 간식으로 당근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왕귀뚜라미는 잡

식성 곤충으로 주어진 자료에 명시된 먹이 외에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별도의 먹이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참여그룹들은 

집안에 있던 빵이나 과자, 채소 등의 먹을거리나 또는 새로 먹이

를 구매하여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매뉴얼에서는 왕귀뚜라미의 집을 청소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청소방법 외에,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고, 산란매트(오아시

스)를 이용하여 알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해결 및 응용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때 나눠준 책에 쓰여진 대로 먹는 거는 잘 주고 

있어. 근데 내가 따로 집에 먹던 과자부스러기 같은 

거 조금 줬더니 그것도 참 잘 먹더라. 당근은 원래 

참 잘 먹더라. 그런데, 오늘은 집에 당근이 없어서 

오이를 넣어줬더니 그것도 잘 먹고, 암튼 먹는 거는 

다 잘 먹는 거 같다”(여, 70세)

“집이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 당근이 자꾸 말라, 

누가 오이도 잘 먹는다고 하길래 오이를 일부러 사서 

넣어줘 봤어. 사과도 매일 조금씩 넣어주고, 멸치도 

가루로 해서 주고.. 계란 삶은 것도 넣어주고 있어. 

안 먹는 건 싫어하나 싶어 꺼내주면 되거든...내가 잘 

먹이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어”

(여, 72세)

“4마리 다 살이 쪄서 통통하게 잘 크고 있어. 근데 

지난 달에는 애들이 오아시스에 하얗게 알을 낳은 

거 같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애,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오아시스 빼라는 날짜에 

안 빼고 그대로 놓고 계속 보는 중이야”(여, 65세)

“청소하는 게 좀 어려워. 그래도 인조 잎을 씻을 때는 

그래도 하겠는데, 바닥에 있는 돌을 청소하려니 깝깝해

서,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있어. 먹이를 딱 먹을 만큼 

조금씩 넣고 주는거야.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게, 그랬더

니 청소 자주 안 해도 깨끗한 편이야”(여, 70세)

“지난번엔 청소할 때 보니까 똥도 싸놓고 그랬더라. 

그래서 통 꺼내서 인조 잎이랑 물에 헹궈서 햇볕에 

바짝 말려서 넣어줬어. 근데 전체는 청소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는 꾀를 내서 방법을 찾은 게 있어. 물티슈

로 살살 닦아내는 거야. 그래도 청소해야 할 때는 귀뚜

라미를 나뭇잎에 살살 붙여가지고 나뭇잎 채로 다른 

통에 담아놨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더라구. 그렇게 

하면 손으로 만질 일이 없어. 뭐 키우고 청소하는 거 

나처럼 하면 어렵지 않아”(여, 71세)

3) 관찰 및 학습행동

왕귀뚜라미의 허물벗기나 짝짓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참여그룹의 대부분이 매우 신기함과 흥미로움을 느끼

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한번 관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관찰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관찰내용을 소재로 가족과 이야기 나누거나, 주변 사람

들에게 자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순간을 자신이 관찰

했다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관찰행동을 통해 학습능력 및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는 가만 들여다보는데, 허물 벗는데 깜짝 놀랐

어, 가만 보니까 뽀얀 게 한 마리 있어서 어머! 이상하다 

싶더라구, 신기하기도 하고, 허물을 그대로 벗었나봐, 

검은 것을 벗어 놓은 게 떡하니 있어, 신기한 광경을 

본 거야, 내가 봤어, 이제는 매일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여, 65세)

“애들이 먹는 걸 보고 있으면 참 귀여워. 한 번은 

좀 큰 게 짝짓기를 하려는지 날개를 펴고 울어대더니 

작은 거한테 달라 붙는 거보고 웃겨서 배를 잡고 웃었

다. 엊저녁에도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 두 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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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짓기를 하고 있더라구. 난 울 때 마다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 잘 보는 거 같애”(여, 75세)

“엄청 울어대더라. 이틀 동안이나 계속 울어대서, 

남편하고 계속 들여다봤더니 배가 볼록한 거 같더라구. 

그래서 알 낳으라고 스펀지에 물 적셔서 넣어줬어. 

그랬더니 좀 덜 우는 거 같더라구. 아마 알 낳으려고 

그랬던 거 같애”(여, 68세)

“저번에 한 마리가 죽었어. 근데 또 한 마리가 말라가

는 거 같더니, 털이 하얗게 돼서 풀 숲에 있었대. 집에 

놀러온 우리 손주가 보고 있다가 나한테 얘기 해 준건

데... 근데 한 두 시간쯤 지났나? 그러니까 원래 자기 

색이 돌아오더라니까. 하도 신기해서 자꾸 들여다보는

데,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그래서 본거야. 난 그런 

걸 2번이나 본거야”(여, 76세)

4.2. 정서영역의 효과

곤충체험을 통한 정서영역의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책임

감’, ‘재미있음’, ‘귀여움’, ‘울음소리 듣기 좋음’, ‘신기함’, ‘사랑스

러움’, ‘예쁨’, ‘신기함’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 시절 집 

근처나 숲 속에서 귀뚜라미를 자주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고향

을 떠올리거나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가장 많

은 응답 빈도를 보인 부분은 ‘죽음’과 관련된 내용의 표현으로 

‘불쌍함’, ‘슬픔’, ‘안타까움’ 등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무서움’, ‘징그러움’, ‘시끄러움’, ‘귀찮음’ 등

의 소수 의견도 나타났다.

1) 안정감과 책임감

왕귀뚜라미는 소리곤충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귀뚜라미

의 울음소리를 통해 주의가 환기되었고,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안

정감을 얻었으며, 왕귀뚜라미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시각적으

로도 관심이 유발되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먹이를 주었

을 때,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예쁘다’,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며 

애정을 나타냈고, 돌보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에서 재미

를 느끼거나,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어른 두 마리에 새끼 세 마리 넣어 준건데, 

지금 우리 껀 새끼도 어미만큼 많이 컸다. 내가 맘이 

약해서인지 내가 먹는 것은 오만 것 다 조금씩 덜어서 

먹여줬다. 내가 멸치도 주고, 빵도 주고.. 키우는 거 

재밌고 좋다. 난 징그럽지도 않고 예쁘다. 아주 재밌게 

잘 키우고 있다”(여, 67세)

“애기 키우듯이 정성껏 들여다보고 신경 써서 키우

고 있다. 계속 들여다보고 애기 돌보듯이 하는 게 재밌

고 신나서 좋다. 귀뚜라미를 낙을 삼아 정성껏 봐주고 

있다. 간식도 몇 가지씩 잘 먹이고 없으면 사다가도 

먹인다... 집에만 있는 사람이 요샌 귀뚜라미 들여다보

는 게 유일한 낙이다”(남, 78세) 

“한 마리는 뒤집혀서 죽었더라, 근데 나머지 4마리

는 살이 쪄서 통통하다. 써 있는 대로 당근이랑 먹이들 

날짜 맞춰 잘 넣어주고 있다. 애들이 살살 기어 다니는 

게 참 예쁘다. 보니까 똥도 싸놓고 그랬더라. 친구는 

시끄럽다고 하는데 우리 껀 안 운다. 조용조용 살살 

다니는 거 같다. 어쩌다 뒤집힌 것은 나무젓가락으로 

바로 해주니 얼른 다시 숨더라. 아들한테 이게 엄마 

노리개다 재밌다 자랑했다. 키우는 게 재미있고 즐겁고 

좋다”(여, 75세)

“참 재미있다. 자고 일어나면 들여다보고 있다. 우는 

소리도 참 예쁘다. 어떤 날엔 TV 켜놓고 듣고 있으면 

잠이 저절로 온다. 울 때마다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은

지 모르겠다. 잘 먹고 잘 크더라, 들여다보면 참 귀엽

다”(여, 72세)

2)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참여자들은 자신이 돌보던 왕귀뚜라미가 죽었을 때 ‘불쌍함’, 

‘슬픔’, ‘안타까움’, ‘서운함’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에서는 귀뚜라미의 죽음을 본인의 관리 소홀 탓으로 

돌린다거나, ‘돌아가셨다’, ‘초상 치러줬다’ 등 의인화 시키거나, 

미래에 닥칠 본인의 죽음과 ‘동일시’ 하는 표현도 나타났다. 이외

에도 소수 의견으로는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무서움’, 

‘징그러움’, ‘시끄러움’, ‘귀찮음’ 등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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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 집에 가져왔을 때는 알을 가지려고 했는지 

참 많이도 울고, 우는 소리도 듣기 좋고 하더니만, 

이제 1마리 남으니까 울지를 않는다. 죽은 건 손으로 

꺼냈다. 젓가락으로 꺼낼려고 하니까 뚜껑을 다 열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도망갈 수 있어서 그냥 손으로 꺼냈

다. 난 늙어서 그런 건 하나도 안 징그럽다. 근데, 

죽으면 너무 안 좋다. 마음이 아프다. 난 죽는 게 참 

불쌍타”(여, 71세)

“오늘 아침에 한 마리 죽어 있더라. 애들이 왜 죽느

냐? 내가 잘 못해서 죽은 거냐? 명이 짧은 거냐?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냐? 한 마리가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죽는 거 보니 키우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어”

(여, 65세)

“내가 이렇게 매일 들여다보는데 어쩌다 한마리 

뒤집어져 있으면 죽을까 싶어 바로 해놓고 그랬는데.... 

세 마리가 죽었다. 내가 오만 것 다 사다주고, 사랑스럽

게 잘 크라고 노래도 불러주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돼서 속상하다. 주인 잘 못 만난 탓인가 일찍 

죽어 속상하고 슬프고 안됐다. 내 탓인가 싶다”(여, 

81세)

“처음에 와서 다음날 한 마리 돌아가시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가 부러진 거 같다. 그래도 좀 움직이는 

거 같기는 한데, 살 가망은 없어 보여 안됐더라. 다툼이 

있었는지.... 이제 다 돌아가셨다. 다들 저 세상으로 갔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손녀도 맨날 저거 본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하더라. 그래서 초상 치러 

주려고 잘 보관중인데, 불쌍하고 참 안됐다”(여, 71세)

4.3. 사회영역의 효과

곤충체험을 통한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상호작용, 

의사소통, 타인과의 소통 및 인정받음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

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왕귀뚜라미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에 

인사를 하거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왕귀

뚜라미’와 관련된 주제로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하는 빈도가 높아

졌다. 또한 곤충을 돌보는 행위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

한 자기 자랑 및 자기 과시, 자기 만족 및 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

부터 받는 시선과 인정받음 등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곤충체험을 통한 긍정적 측면의 효과로는 상호작용, 의사소통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형성은 ‘사람-곤충’, ‘사

람-사람’ 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 곤충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곤충으로부터 응답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느낀다거나, 곤충과 관련된 주제로 가족이나 이웃 등 주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집은 5마리 다 잘 크고 있어. 잘 울기도 하고, 

잘 크기도 하고 의외로 괜찮은 거 같애. 그래서 난 

애들이 울면 ‘ 너 왜 우니’ 하고 말하고, 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울면 앞에 가서 ‘나 왔다고 반기

는 거니’ 하며 대화하고 있어”(여, 67세)

“한 마리 작은 거 있던 거는 벌써 죽고, 나머지 

4마리는 잘 자라고 있어. 찌륵 거리면서 잘 울기도 

하고, 소리도 듣기 좋고, 이쁘고 좋아. 그래서 내가 

맨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고 아침마다 

해주면 ‘찌륵’하고 대답해. 그러면 또 내가 잘했다고 

박수쳐주고 그런다”(여, 65세)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나가 제일 먼저 인사하고 

그래서 재밌고 참 좋았어. 주말마다 집에 손자들이 오는

데, 오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이 오자마자 여기로 

먼저 뛰어와 그럼 손자랑 같이 얘네들 들여다보고, 얘기

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러면 나도 기분이 좋아”(여, 65세)

2) 타인으로부터의 인정받음

본인이 곤충을 돌봄에 있어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남들이 보

지 못하는 곤충생태의 신기함을 관찰했다는 사실, 곤충이 건강하

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자랑 및 자기 과시를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그룹의 구성원들로부터의 부러운 시선과 인정받음에 대

한 만족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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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귀뚜라미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래서 그런지 

남들이 못 보는 걸(짝짓기 행동, 탈피 등) 나만 보는 

거 같아서 더 좋더라. 정성껏 매일 돌보면서 살피면서 

키우고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거 키우는 

게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아냐고 자랑하고 다녀”(여, 

65세)

“키우는 게 생각보다 재밌고, 소리도 듣기 좋은 

편이야. 오늘 복지관에 갔더니 다들 모여서 이 얘기들 

하더라. 다른 어떤 사람 중에 귀뚜라미 다 죽었다고 

빈 통 가져온 사람 있더라. 우리 껀 잘 크고 있는데 

말야. 그래서 난 잘 하고 있다고 자랑했더니 부러워하

더라구”(여, 73세)

“난 그런 거 키우는 거 좋아해서 정성스럽게 잘 

키우고 있어. 원래 이런 거 키우는 거 잘하고 좋아해. 

예전에 구피(물고기)도 작은 통에 넣어 키운 적 있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이해가 안돼. 내 껀 쌩쌩하게 

잘 살고 있어”(여, 77세)

“이제 수명이 다 되어 가나봐. 1마리 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혹시 우리 꺼만 죽었나 싶어서, 여기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왜 이거 같이 받아온 사람들 

말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 비슷한 거 같애. 좀 

더 오래 살면 좋을 걸 왜 그리 수명이 짧냐”(여, 72세)

5. 결론

본 연구는 농촌자원 중 하나로서 곤충의 한 종류인 왕귀뚜라

미를 통한 심리치유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니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곤충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곤충체험의 심리

적 치유 효과와 관련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노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

기로 이때 심리적⋅정서적 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유 프로

그램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반려동물을 소

유하거나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건강상의 이점이 인정되고 있어 동물을 이용한 교감치유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사고 등

으로 인해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고, 동물학대 등으로 인한 동물

복지 관련 이슈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노

인세대는 노후준비 부족으로 노후를 여유롭게 즐길 만큼 물질적

인 여유가 크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 가운데 

다양성이 가장 크며, 공간 제약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곤충-사람의 교감활동이 가능한지 시도해볼 필

요가 있었다. 곤충은 또한 식물과 달리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사

람과의 긍정적인 유대관계가 가능하기에, 이를 통한 심리치유효

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이는 노인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아울러 곤충체험을 통하여 곤충산업에서 새로운 영역과 범위

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왕귀뚜라미를 이용한 노인들의 곤충체

험에 대한 경험은 인지영역, 정서 영역, 사회 영역의 3개 범주에

서 긍정적인 심리치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Pine & Gilmore (1998)가 제시한 4가지 체험요소(4Es: 교육, 일탈, 

심리, 오락)에 적용하여 보면, 수행능력, 문제해결, 응용능력, 관

찰 및 학습 행동 등의 인지영역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며 흡

수하는 교육적 체험요소에 속한다. 사랑스러움, 예쁨, 우는 소리 

듣기 좋음, 귀여움 등의 감정은 정서영역으로 수동적인 참여수준

에서 경험하는 심미적 체험요소이고, 재미있음, 신기함, 즐거움 

등은 오락적 체험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자기 과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 사회영역은 심미적 체험요소

와 오락적 체험요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였

다. 또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통해 어릴 적 고향 생각에 잠긴다

거나 숲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일탈 

체험요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체험의 체험요소를 

Pine & Gilmore의 체험요소에 적용한 선행연구(김경희 & 이선민, 

2016; 이후석, 2015)와 같이 곤충을 이용한 체험도 4개 체험요소

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의 경우에는 심미 체험과 오락체험, 일탈체험 영역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더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정서 영역에서 가장 많은 응답 빈도를 보인 것은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곤충이 죽었을 때 ‘슬픔’, ‘안타까움’, 

‘서운함’, ‘동일시’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특

히 노인들이 곤충 돌보기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로, ‘죽음’

에 대한 부분은 예민한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곤충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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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단계에서부터 곤충 생명 주기에 대한 사전 교육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에

서는 ‘무서움’, ‘징그러움’, ‘시끄러움’ 등에 대한 응답도 있었으나, 

무섭거나 징그럽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마다의 개인차를 고

려해서 곤충체험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치유용 곤

충 종의 확보가 필요함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시각적이나 미적

으로 우수한 다양한 곤충 종을 선정하고 평가하여, 곤충체험 활

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Ko et a1., (2015)의 정신심리검사나 Yang 

(2016)이 제시한 자기공명영상(fMRI) 촬영을 통한 인지기능의 개

선 효과를 증명한 연구와 달리, 노인들이 곤충 돌보기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가치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함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을 도출했다는 점과, 곤충체험의 체험요

인을 체험이론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번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자원 중 하나인 곤충 종

들을 활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실제 

생활에서 확인하였으며, 곤충교감치유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 준거를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곤

충체험활동을 통한 심리치유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효과의 

검증이 필요하며, 체험영역의 체험요소들이 적절히 조화된 곤충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

로는 치유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인적자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꾸준히 적

용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치유모델을 정립하는 동시에 정서곤충 

이용성 증대를 통해 곤충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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